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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파트너 배달 취소 이유 51% “멀어서”� 원거리 보상 강화
고객은 음식 제때 받지 못하고, 상점 판매 기회 상실로 이어져
배달비 범위 넓혀 먼 거리 주문에 2,500원부터 최대 2만 6,000원까지
일방적 상점 수수료 인상 통보 역시 사실무근

상점에 고액의 배달비를 받아 배달파트너에게 2,500원만 지급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쿠팡이츠의 변화된 시스템은 기본배달비의 범위를 2,500원부터 16,000원으로 넓히고 거리별 할증을 최대 10,000원까지 추
가 지급합니다. 

기존 배달파트너의 원거리 배달 기피 현상으로 고객은 음식을 제때 받지 못하고 상점은 판매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
다. 실제로 2020년 12월 한 달간 배달파트너가 주문 수락 후 취소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51%가 먼 거리로 인한배달 취
소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프랜차이즈임에도 지역과 고객의 위치에 따라 주문 거절률이 2.8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쿠팡이츠는 배달파트너의 배달비를 기본배달비와 거리별 할증으로 구성하고, 배달파트너의 의견을 수렴해 원거리 배달 보상
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편 후, 고객은 어디에 살든지 따뜻한 음식을 받을 수 있고, 먼 거리 주문 배달도 마다하지 않는 배
달파트너들은 최대 2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쿠팡이츠는 배달 구역을 세분화하고 구역별로 비용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고객이 어디에 있든 ‘한 집 한 배달’ 혜택을 드
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상점에 추가 부담 없이 원거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배달 거리에 따른 실질적
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상점 수수료 인상 통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쿠팡이츠는 서비스 런칭 초기 제공한 시범 서비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점에 안내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전체 입점 상점 중 3.02%가 이에 해당하며, 상점별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쿠팡이츠가 상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에 불과합니다.

쿠팡이츠는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배달파트너, 상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쿠팡이츠만
의 ‘한 집 한 배달’ 약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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